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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온라인) 2026. 5. 14.(목) 12:00

 (지  면) 2026. 5. 15.(금) 조간

‘더 넓고 더 가깝게’ 국민 곁으로
국가기록원 대전기록정보센터 확대 이전
 - 정부대전청사에서 인근 국가기록원 대전분원으로 위치 옮겨
 - 방문 편의 높이고 쾌적한 열람 환경 조성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용철)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기록문

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8일(월)부터 기존 정부대전청사 안에 있

던 대전기록정보센터(이하 센터)를 인근 국가기록원 대전분원 1층으로 확

대 이전하여 운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은 공간을 넓히고 방문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들이 기록 정보

를 더욱 쉽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 두 배 이상 넓어진 공간에서 만나는 쾌적한 열람 환경

 이번 이전으로 센터의 전체 면적은 기존 165㎡(약 50평)에서 351㎡(약 

106평)로 2배 이상 크게 늘어났다. 공간이 넓어진 만큼 열람석 사이의 간

격을 넉넉히 두어 이용객들이 옆 사람의 방해 없이 기록물을 살필 수 있

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었다.

 또한 내부 기반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여 장시간 기록물을 연구하거나 확

인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 복잡한 출입 절차는 ‘안녕’, 지하철역과는 ‘더 가까이’

 이용객들이 가장 크게 체감할 변화는 방문의 편리함이다. 이전에는 정부

대전청사 민원동을 방문해 신분증을 방문증으로 교환하는 등 다소 번거로

운 보안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새로 옮긴 센터는 대전분원 1층에 별도로 

자리 잡아 복잡한 절차 없이 바로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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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부청사역과의 거리가 이전보다 가까워졌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역에서 내려 도보로 쉽게 접근할 수 있

게 되어 방문의 문턱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다림도 즐거움으로’, 전시형 대기 공간 조성

 단순히 민원 신청을 위해 대기하던 공간은 이제 소중한 기록 유산물을 

만나는 전시 공간으로 변모한다. 늘어난 공간 일부에 주요 기록물을 한눈

에 볼 수 있는 전시 자리를 마련했다.

 방문객들은 민원 처리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나라의 소중한 기록 유산과 

역사를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어, 센터가 행정 업무를 넘어선 ‘작은 기

록 전시관’ 역할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이전은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을 넘어, 

기록 정보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공간이 넓어지고 접근이 편해진 만큼 더 많은 시민이 

우리 기록의 소중한 가치를 함께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롭게 단장한 대전기록정보센터는 5월 18일(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담당 부서 국가기록원 책임자 분원장 노영종 (042-481-1701)

대전분원 담당자 연구관 한상효 (042-481-6306)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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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전기록정보센터 확대 이전 포스터


